
- 1 -

2002년 12월 18일

기자회견문 -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저는 지난 20여

일 동안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

의 선택을 기다릴 것입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정치가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

미 시작되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

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자발적인 청중들의 눈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

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의 관객이 아니라 주역입니다. 진정한 국민참여

정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흑색선전과 비방 등 구태정치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돈과 



- 2 -

조직을 동원한 낡은 선거 방식도 힘을 잃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하루아침에 일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정치혁명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정치혁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온 분열의 지역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제왕적 권위주의정치를 몰아내겠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참여의 정치, 모든 지역과 계층이 화합하는 국민통합

의 정치,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신뢰의 정치, 깨끗하고 돈 안드는 투명

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동서화합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 위해 정치생명을 던져 왔습니다.

 

정치를 지역으로 가른 반민주적 3당합당에 반대했습니다. 탄탄대로의 앞날

이 보장되던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다시 부산 선거에 도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부산에서 세 차례나 낙선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

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후보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과 경기, 강원, 호남과 충

청,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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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야말로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영남만 도와주시면 제가 전

국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남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또 대통령후보가 된 오늘의 저를 키워준 곳

입니다. 이제 영남이 앞장서서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

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남북이 냉전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

가는 분수령입니다.

 

남북의 평화와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7천만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경제교류 중단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략은 한반

도에 긴장과 냉전을 불러올 뿐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과 대

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경제지원과 교류를 통해 북한

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도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대한민

국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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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투표로 완성됩니다. 부디 투표에 참가하시어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노 무 현


